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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ealth risk awareness pertaining to fine dust exposure and the 
use of face masks in farmers, as well as their attitude toward education regarding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Methods: In total, 295 farmers were interviewed in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obtain data 
on general characteristics, farming-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 risk awareness pertaining to fine dust 
exposure, attitude toward education on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and the use of face 
masks.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on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Results: The mean score fo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was 3.8 (out of 5), and the 
participants were highly willing to receive education on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In 
Multiple response analysis of reactions to exposure to fine dust generated during work, 221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practiced at least one preventive action; participants gave a positive response to "wearing 
masks" (56.1%), "personal hygiene, such as hand washing." (52.9%). In terms of education methods, 94 
(33.6%) participants preferred to learn online or via text messages. 
  Conclusions: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on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show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education on prev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understand as reference for 
education on fine dust-related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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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업인의 노동 활동은 대부분 노지나 하우스, 

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은 실

내·외 농작업 과정에서 유기분진과 대기오염물질 

등 각종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농업인은 농약중독, 가축의 분뇨와 

가스, 살충제, 유기분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질

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4]. 이러한 직업적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직업군임에 주목하여 미세먼지와 호흡기질환의 

높은 연관성을 고려한, 농업인의 호흡기 건강 

연구의 보건학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미세먼지 발생과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환

경과 의학 분야의 여러 연구를 통해 많이 보고

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위험 인식 및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농업인이 농작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자각하고 미세먼지 

노출의 최소화를 위한 보호구 착용 등 예방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관련한 호흡기질

환과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 연구 중 농업인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농작업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분진이나 가스 등 작업 위험

요인의 인지와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의향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한편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위험 요인의 인식과 건강

행위의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예

방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일수록 예방수칙을 

따르고자 하는 예방행동 의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6],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건

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가 예방행동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

먼지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된 감수성(Perceived 

susceptibility)[8]과 마스크 착용 실태,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태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미세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자료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참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일부 지역의 농업기

술센터와 농업기술원,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농업 

분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작목반과 공선 출하회 단위로 섭외되었다. 

참여를 동의한 농업인 총 311명 중 개인 일정으로 

인해 중도에 응답을 포기한 2명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4명을 제외한 295명이 

최종 포함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

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농작업 특성, 건

강관련 생활습관, 실내 농작업자의 실내 환기 

상태, 먼지 발생원,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

지에 대한 건강 위험 인식, 마스크 착용, 호흡기

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미세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교육 참여 의향과 교육 선호방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대일 면담시, ‘미세먼지’는 실내·외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기분진과 대기 오

염물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조사 

시점에서 수입원으로써 현재 가축을 기르거나 한 

가지 이상의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을 ‘농

업인’으로 한정하였다. 주 작목은 수입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작목 하나로 정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작목기술정보[9]를 참고하여, 주 작목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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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작목을 ‘양계’, ‘과채류’, ‘화훼’, ‘기타’로 분

류하였다. 주 작목에 대한 노동 활동이 가장 많

이 이루어지는 장소 한 곳에 따라 축사와 하우

스는 ‘실내 농작업’, 노지는 ‘실외 농작업’으로 구

분하였다. 

  건강관련 생활습관으로 평소 10분 이상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하는지와 현재 

흡연 여부, 평소 음주 여부를 물었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직업 특성상, 농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이 취약한 계층

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미

세먼지에 취약하다는 것은 ‘미세먼지에 자주 노

출되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가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는 지’를 ‘인지된 감수성’으로 해석하여 5점 

척도(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 5점-매우 심각하

다)로 알아보았다. 예방행동과 관련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예방조치를 

하는 지’를 중복응답을 허용한 선택형 질문으로 

조사하였고,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 관련 문항의 

영역은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와 5점 척도(1

점-전혀 없다, 5점-매우 있다)의 ‘미세먼지 노

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의향’, 선택

형 질문의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 구성

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5월 9일, H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HYU-2019-03-012)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농

작업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성별, 

실내·외 농작업 장소, 직업 특성상 미세먼지로부

터의 취약성 인식 여부,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각 집단과 미세먼지 노

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의 차이는 정규성을 

지니지 않아 맨-휘트니 U(Mann-Whitney U 

test)로 비모수 검정을 하였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먼지 관련 예방교육 

참여 의향과의 연관성은 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

정하였으며 SPSS statistics 25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농작업 특성

  대상자는 남성 180명(61.0%), 여성 115명(39.0%)

이었으며, 연령은 60대가 124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60.3세였다. 조사 지역은 

123명(41.7%)이 참여한 ‘전남’이 가장 많이 조사

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생활습관 요인

으로 ‘평소 10분 이상 숨이 차는 운동을 한다’가 

49명(16.6%), 흡연은 ‘평생 비흡연’ 157명(53.8%), 

‘과거 흡연’ 82명(28.1%), ‘현재 흡연’ 53명(18.2%)

이었고 음주는 ‘비음주’ 116명(40.3%), ‘한달 1회 

이상 음주’가 172명(5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농사 경력은 30년 이상이 120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농사경력은 25.6년이었다. 현재 

노동의 비중이 가장 많은 주 작목(가축)은 ‘양계’ 

41명(13.9%), ‘화훼’ 41명(13.9%), ‘과채류’ 134명

(45.4%), ‘기타 작물’ 79명(26.8%)이었으며 주 작

목에 대한 농작업 장소로 축사나 하우스와 같이 

‘실내’에서 일 한다는 응답자 178명(60.9%), 노지

인 ‘실외’에서 일 한다는 응답자가 115명(39.1%)

이었다(Table 2).

 2.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마스

크 착용, 실내 농작업 환기 및 먼지발생 실태 

  ‘직업 특성상, 농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미세

먼지로부터 자신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112명(48.1%)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 14명(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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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다’ 21명(7.1%), ‘보통이다’ 60명

(20.4%), ‘심각하다’ 128명(43.5%), ‘매우 심각하다’ 

71명(24.1%)으로 5점 만점에서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3.8점이었고 집단별 각 평균 점수는 남

성은 3.6점, 여성은 4.0점,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경험이 없는 

집단은 3.6점이었다(Figur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295)

Variables N (%)

Gender Male 180 (61.0)

Female 115 (39.0)

Age (Years, Avg=60.3) Under 39 17 ( 5.8)

40～49 21 ( 7.1)

50～59 80 (27.1)

60～69 124 (42.0)

Over 70 53 (18.0)

Region Chungnam 53 (18.0)

Jeonbuk 66 (22.4)

Jeonnam 123 (41.7)

Gyeonggi 53 (18.0)

Exercise No 246 (83.4)

Yes 49 (16.6)

Smoking status (N=292) Non-smokers 157 (53.8)

Ex-smokers 82 (28.1)

Smokers 53 (18.2)

Drinking (N=288) No 116 (40.3)

Yes 172 (59.7)

Table 2. The agricultural status of the subjects                                          (N=295)

Variables N (%)

Work experience (years, Avg=25.6)  

(N=291)

Under 5 30 (10.2)

6～10 32 (10.8)

11～20 61 (20.7)

21～29 48 (16.3)

Over 30 120 (40.7)

Kind of main crops, at present Broiler chickens 41 (13.9)

Flowers 41 (13.9)

Fruit and Vegetables 134 (45.4)

Others 79 (26.8)

Main working place, at present

(N=293)

Indoor 178 (60.9)

Outdoor 115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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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in farmers

  성별, 실내·외 농작업 장소, 직업 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각 집단별 미세먼지의 인지된 감수성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p=.004)과 직업 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

하는 지 여부(p=.004),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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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by variables           (N=295)

Variables N Z p

Gender Male 180
-2.866 0.004

Female 115

Main working place (N=293) Indoor 178
-0.703 0.482

Outdoor 115

Exercise No 246
-1.108 0.268

Yes 49

Smoking status, at present (N=292) No 239
-1.906 0.057

Yes 53

Drinking (N=288) No 116
-1.676 0.094

Yes 172

Vulnerability of fine dust﹡ (N=233) No 121
-2.874 0.004

Yes 112

Experience of preventive educaton (N=232) No 197
-2.529 0.011

Yes 35
* I believe, I belong to a group that is vulnerable to fine dust.

  농작업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 중 221명

(74.9%)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56.1%)과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52.9%)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Figure 2). 

  실내 농작업자 대상의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실태 조사 결과, ‘실내 작업 중에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다’ 82명(46.6%), ‘실내 작업 중에 마스

크를 착용 한다’가 94명(53.4%)이었고 실내에서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2명(1.1%), ‘창문 개폐 

등 자연 환기를 이용하여 환기 상태가 보통이다’ 

72명(41.1%), ‘기계 환기를 이용하여 환기 상태가 

양호하다’ 101명(57.7%)이었다. 실내 농작업 중 

먼지가 발생한다는 응답자는 109명(61.9%)으로, 

‘가끔 발생 한다’ 64명(36.4%), ‘자주 발생 한다’ 

11명(6.3%), ‘항상 발생 한다’가 34명(19.3%)이었

다. 먼지 발생원으로는 ‘곰팡이’ 6명(4.6%), ‘흙’ 

58명(44.3%), ‘가축의 분변이나 털’ 29명(22.1%), 

‘볏짐이나 사료 등 곡물’ 32명(24.4%), ‘기타’ 6명

(4.6%)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Figure 2. Preventative actions against exposure to fine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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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rvey items and the summary of Indoor worker’s answers                      (N=178)

Questionnaire N (%)

Q1. Do you wear a mask when you work in indoor? 

    (N=176)

No 82 (46.6)

Yes 94 (53.4)

Q2. How is the ventilation condition when you work in indoor?

    (N=175)

Bad 2 ( 1.1)

Usual 72 (41.1)

Good 101 (57.7)

Q3. How often does the dust occur when you work in indoor? 

    (N=176)

Not at all 67 (38.1)

Sometimes 64 (36.4)

Frequently 11 ( 6.3)

Always 34 (19.3)

Q3-1. Where does the dust come from when you work in indoor? 

      (N=131) 

Mold 6 ( 4.6)

Soil 58 (44.3)

Livestock 29 (22.1)

Grain dust 32 (24.4)

etc. 6 ( 4.6)

3.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경험 및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의향과 선호 

교육방법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에 대해서 35명

(15.1%)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받은 장소 및 매체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업기술센터(35.3%)나 방송매체(23.5%), 보건소

(11.8%), 사회복지관(11.8%) 등이 있었다. ‘미세

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이 시행된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23명(8.3%), ‘별로 없는 편이다’ 18명

(6.5%), ‘보통이다’ 34명(12.2%),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86명(30.9%), ‘매우 있다’ 117명(42.1%)

이었고,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한 교육 방법

(33.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4.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호흡

기질환 예방교육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

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의 참여 의

향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spearman으로 확인한 결과, 미세먼지 노출에 대

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의 참여 의향은 유의한 양의 관계

(r=.219, p<.001)를 보였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and willingness to 

receive education                                                             (N=295)

Variables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willingness to receive 

educatio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fine 

dust exposure

r 1 .219*

p <0.001

willingness to receive education r .219* 1

p <0.001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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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Farmers’ experience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espiratory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associated with fine dust

고  찰

  이 연구는 농업인의 농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의향 

및 선호 교육 방법을 알아보고자 관련 문항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농촌 지역사회 구

성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업 특성상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위험 인식과 예방교육 참여 태도에 

대해 보건학적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시도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자의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8

점이었고, 작목군 중에서는 화훼 농업인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출하 작업 등에서 

꽃가루 발생이 빈번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해 

꽃가루와 알레르기와의 상관성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군에 비해 화훼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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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의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직업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

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경험 유무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

지된 감수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농

작업 중에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건강에 심

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예방행동을 

할 의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10,11,12]를 

고려하여, 개인의 지각과 예방적 건강행위의 수행 

가능성과의 관련성 및 예방적 건강행위 예측을 

위한 건강신념모형의 이론을 지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 교육 방법으로 

응답자의 33.6%가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84.9%가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경험이 

없었고, 농업의 노동으로 인한 여가 생활의 부

족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거리적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정보의 

다양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

편한 교육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문자, 포스터, 책자 등의 대중 

접촉방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요 건강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고 시각적 효과를 통해 비교적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위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과 

사회·교육 수준에 따라 정보의 양과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교육 

수단이 될 수 없다[13].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건강 정보 제공이 많아지면서 정보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잘못 습득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며 농업인의 지속적인 건

강정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한 다양한 매체를 함께 활용하여 직업 

환경과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교

육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행동의 다중반응 분석 결과, ‘마스크 착용’이 

124명(56.1%),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가 

117명(52.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기간 

중 발생한 ‘COVID-19’ 감염병이 전체 대상자의 

40.3%에 해당하는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참여

한 대상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

기될 수 있다. 일대일 면담으로 설문을 진행하

면서 평소 농작업과 관련한 미세먼지 노출 예방 

조치로 질문의 이해를 위해 설명하였지만 조사 

당시 자연적, 심리적 외부 요인들이 있었다면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작업별 다양한 위험

요인과 호흡기질환,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예방교육 

요구도 진단, 질병에 대한 지식, 농작업별로 세

분화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 실태 등 관련 요

인에 대한 구제척인 분석이 요구된다. 

  농작업 유해요인의 건강 영향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수준 향상과 예방 행동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안전보건센터, 농협 등과 같이 농업인과 친

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홍보물과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제공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295명을 대상

으로 일대일 면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 

마스크 착용, 미세먼지 노출 관련 호흡기질환 

예방교육의 참여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농사 경력은 평균 25.6년

이었고 주 작목에 따른 실내 농작업자가 178명

(60.9%), 실외 농작업자가 115명(39.1%)이었다.

  ‘직업 특성상, 농작업 중 노출되는 미세먼지로

부터 자신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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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112명(48.1%)이 ‘예’라고 하였고, 응답자 

중 실내 농작업자가 66.7%이었다. ‘농작업 중 노

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의 점수

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8점이었으며 호흡기질

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4.1점, 경

험이 없는 집단은 3.6점이었다. 작목군 중에서는 

화훼 농업인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

별(p=.004)과 직업특성상 자신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지 여부(p=.004),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참여 경험 유무(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인지된 감수성과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질환 예

방교육 참여 의향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r=.219, p<.001)를 보였고 인터넷이나 문자를 

활용한 교육 방법(33.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건강위험 인식 고조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직업적 노출 감소를 위

해서 정부와 대중의 관심 증대라는 외부 기회를 

활용하고, 농업인의 인식수준과 교육 욕구의 내부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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